
1) 
“말로 전달한 정보는 10% 정도만 기억에 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거나 발표를 할 때
상대가 이야기를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야 한다.
이 때 시각자료를 함께 보여주며 이야기하는 경우 기억률이나 정보전달 효과가
5배나 상승한다.” 

- 미국 와튼스쿨 연구 결과

2)
“A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이야기의 내용을 묘사하는 손짓과 몸짓을 함께 사용하여 들려주고, 
B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만 들려주었다.
10분 후 줄거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인해 보았는데, 
A그룹이 B 그룹보다 이야기를 3배나 더 잘 기억하고 있었다.”

- 영국 멘체스터대학교 연구진

언어적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것.
'작은 변화' '큰 변화' '작은 노력' '큰 노력' 경우 손으로 표현한다.

- 양손을 이용하는 경우 두 가지 다른 시제를 서로 다르게 분리하여 표현
어제 . 과거 ▶ 한 손을 앞으로 펴서 보여주고
오늘 . 미래 ▶다른 손을 앞으로 펴서 보여주기

- 한 손을 사용하는 경우
과거 ▶ 엄지손가락으로 어깨 너머를 가리킨다.
현재 ▶ 검지손가락으로 바닥을 찍는다.

※ 비즈니스 발표 자리에서는 양손 활용을 추천

이야기의 주제에 따라 오른손과 왼손을 정해놓고 설명을 하게 되면 청중들은
화자의 어느 손이 올라가 있는 지만 봐도 주제를 인식,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로 오른손을 본인, 자사의 제품, 왼손을 타인, 경쟁사의 제품으로 활용한다.



- 무화과 자세란 자연스레 양손을 앞쪽으로 포개어 주요부위를 가리고 선 자세로, 
위협을 느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세에 해당한다.
(양손을 앞으로 모아 주요부위를 가려 보호하려는 자세 모양이 무화과 나뭇잎과 비슷해 보여
‘무화과 자세’라고도 한다.)

- 청중들은 공손하다기 보다는 발표 준비가 덜 되어 긴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 무화과 자세 바로 잡기

두 손을 포갠 채로 그대로 늘어뜨리지 말고 팔을 바깥 방향으로 살짝 들어
몸의 크기를 확장해야 한다.
양손을 포개되 그대로 늘어뜨린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배꼽의 위치까지 올려
포개고 있는 느낌이 적당하다.

- 부분적 팔짱 자세는 팔짱을 낀 자세에서 한쪽 팔로만 팔짱을 끼고, 
다른 한쪽 팔은 그대로 내린 자세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협적일 때 나오는 자세에 해당한다.

- 나의 심리
팔짱을 끼고 싶지만 상대에게 부정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싶지 않을 때
팔짱이 변형된 모습으로 표현된다.

- 상대방 심리
'준비되지 않은, 떨리는, 긴장된' 모습으로 전달될 수 있다.

- 발표 자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주 관찰되는 몸짓으로, 
발표를 자신있게 했어도 중압감에 본인도 모르게 뒷걸음치게 될 때 나타난다. 
하지만 다른 몸짓들에 비해 마인드 컨트롤만으로도 수정이 가능하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멋진 스피치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은
몸과 마음에 여유를 갖는 것”

스피치를 통해서 전해야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진심입니다. 
‘스피치를 잘해야지’라는 기술적인 면을 생각하기에 앞서

나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